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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의 관련성에서 과일반 기억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

고자 수행되었다. 또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 사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 기능의 조

절 효과를 확인한 후,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사 참여에 동의한 98명을 대상으로 자서

전적 기억 검사(AMT)와 주제통각검사(TAT)를 활용한 SCORS-G 평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기억의 과일반 정도와 자기 기능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생성적 추론 양식이 높을수록 과

일반 기억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우울 증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 생

성적 추론 양식이 과일반 기억을 거쳐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 기능의 조절된 매

개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자기 기능이 높은 조건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자기 기능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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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s)는 슬픔, 공허,

과민한 기분 등이 존재하고 개인의 기능 수행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22). 우울장애

의 질병 부담도는 다양한 신체 및 정신 질환 중 3

번째로 높게 나타나(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우울장애를 다루는 연구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장애의 치료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우울장애의 치료는 인지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Cuijpers et al., 2013). 국내

에서 실시한 우울증의 근거기반치료 연구에 따르

면 인지 치료는 우울장애에 효과가 있는 치료로

분류되었다(권호인, 2020).

Abramson, Metalsky와 Alloy(1989)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이 우울

증상의 원인이라고 보는 귀인 이론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근거한 절망감 이론으로 발전시켰

다. 기존의 귀인 이론에서는 원인 추론만을 강조

하였다면, 절망감 이론에서는 내부적, 안정적, 전

반적 귀인양식에 더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추론

하는 것과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추론하는

경향을 포함하는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을 주장

하였다.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은 세 가지로 구성

된다. 첫째, 원인 추론(inferred cause)은 부정적

생활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 추론

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생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둘

째, 결과 추론(inferred consequence)은 부정적 생

활 사건으로 인한 결과를 다시 부정적으로 추론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추론(inferred

self)은 부정적 생활 사건이 일어난 사실로부터 자

신의 가치, 능력, 성격, 욕구 등을 도출해내는 부

정적 추론을 말한다.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은

Beck(2002)의 역기능적 인지 도식에서도 중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기능적 인지 도식은 자기

추론 및 결과 추론과 유사하게 부정적인 자기 특

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생각되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결과를 얻는 데 방해된다고 믿

을 때 절망감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도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대표

적으로 Alloy 등(1999)은 Beck(1987)의 인지 이론

과 Abramson 등(1989)의 절망감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우울 삽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

인지 양식을 가정하고 이것이 부정적 생활 사건

과 우울의 아형을 인지적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은

우울장애와 자살에 대한 취약성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은 우울장

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aeffel 등(2008)에 따르면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이 절망감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긴

하지만, 항상 절망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 즉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은 우울증의

취약성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우울증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변인

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lliams와 Broadbent(1986)가

최초로 연구한 과일반 기억을 중심으로 우울 생

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과일반 기억은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하

는 예비 연구에서 환자들이 자서전적 기억을 구

체적으로 회상하지 못하는 현상을 통해 주목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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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후 우울장애, 기분 부전증 등과 같은 정

신장애와 과일반 기억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rewin, Watson, McCarthy, Hyman,

& Dayson, 1998; Pollock & Williams, 2001;

Wessel, Meeren, Peeters, Arntz, & Merckelbach,

2001).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의 관계가 밝혀짐

에 따라 과일반 기억의 기제에 관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 대표적인 모델은 Williams(2006)의

CaR-FA-X 모델이다. CaR-FA-X 모델은 과일

반 기억을 ‘사로잡음(Capture, Ca)과 반추

(Rumination, R)’, ‘기능적 회피(Functional

Avoidance, FA)’, ‘집행 통제(eXecutive control,

X)’로 설명한다. 먼저 ‘사로잡음’은 기억 탐색 초

기 단계에 활성화된 개념적 정보가 개인의 부정

적인 자기 도식과 관련 있을 경우, 기억이 비구체

적이고 단순한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가정한

다. 이렇게 되면 탐색 과정이 개념적 정보 수준에

그치게 된다. 부정적 자기 표상과 관련된 개념적

정보는 일화 기억의 세부 사항을 활성화하는 것

이 아니라 중간 수준의 자기 표상을 활성화한다.

특히 사로잡음은 ‘반추’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

개인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Sumner, 2012).

반추는 반복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한 개인의

우울 증상과 그 증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다(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반추와 같은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처리 방

식은 더 높은 수준의 과일반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beer, Hermans, & Raes,

2009; Raes, Watkins, Williams, & Hermans,

2008). ‘기능적 회피’는 사건을 단순하게 회상하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회상은 정서적으로 더 강렬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정서적 영향을 줄이기 위

한 방략으로 단순한 수준의 정보를 인출함을 뜻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 통제는 계획하기, 모니터링

하기, 관련 없는 정보를 억제하기와 같은 목표 지

향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Strauss, Sherman, & Spreen, 2006: Sumner,

2012에서 재인용). Williams 등(2007)에 따르면 다

수의 연구에서 각각의 집행 통제 처리 과정은 구

체적인 기억의 전략적인 인출을 돕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연구에서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먼저 과일반 기억은 우울 증상

의 경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llford,

Rusanov, Yeow, & Barry, 2021; Sumner et al.,

2010). Hallford 등(2021)은 과일반 기억의 증가가

이후 더 높은 우울 증상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

였고 처음 우울 증상의 수준보다 이후 더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Hermans 등(2008)의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 기

준을 충족하는 입원 직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서전적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다. 3-4주 후 재검

사를 실시하였고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사이에 26명의 참가자 중 14명은 표준적인 치료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

집단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자서전적 기억 검사

를 통해 측정한 과일반 기억 수준이 높을수록 여

전히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Sumner 등(2014)은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 특질 표지자(trait marker)로 제안되어 온

과일반 기억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조사한 검사-

재검사 연구에서 과일반 기억이 안정적인 변인임

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도상금과 최진영(2003)

의 연구에서는 공분산 구조 모형을 통해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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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심리 외상 경험

과 우울 간의 관계를 과일반 기억이 매개함을 밝

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우울한 사

람들이 부정적 생활 사건에 대해 과일반 기억 경

향을 보이는 것은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 이론 및

무력감 이론에서 주장하는 부정적 기억 편향과

과일반화 경향을 지지한다고 보았다. Dalgleish 등

(2003)도 부정적 도식이 활성화되면 기억 탐색에

가용한 처리 자원이 줄어들고 이는 잠재적으로

기억 탐색이 초기에 중단되어 단순한 수준에 머

무를 가능성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 비슷한 연구

로 Spinhoven 등(2007)은 역기능적 태도가 과일반

기억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Marchetti(2019)는 절망감이 부정적인 기억 편향

을 일으키고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고 하며 이러한 능력의 감소는 과일반 기억과 관

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절망감과 깊은 관련

이 있는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도 마찬가지로 과

일반 기억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avis(2017)는 결과 추론과 자기 추론을

뺀 나머지 세 개의 귀인 양식과 과일반 기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서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bramson 등

(1989)이 제시한 결과 추론과 자기 추론을 포함하

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귀인 양식(내부적, 안정적, 전반적)에 결과

추론과 자기 추론을 포함한 우울 생성적 추론 양

식이 과일반 기억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

였다.

이와 같이 과일반 기억이 우울에서 중요한 취

약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심리 기

능을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과일반

기억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Raes,

Williams와 Hermans(2009)는 우울 증상이 있는

10명의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주에 1시간씩 총

4주에 걸쳐 기억 구체성 훈련(Memory Specificity

Training: MEST)을 실시하였다. 세션 중에 참가

자들에게 단어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단서를 끄집

어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MEST는 기억 구체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진행된 메타 연구에

따르면 효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arry,

Sze, & Raes, 2019). 따라서 MEST는 과일반 기

억과 관련하여 우울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

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변인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일반 기억과 관련이 있는 기제 중 하

나인 반추적 대처는 우울 증상을 증가시키는 변

인이며 반추적 대처가 자기 불일치감과 상호작용

할 경우 더 높은 우울 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apadakis et al., 2006).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 초점적 주의의 적응

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구분하였고 적응적

측면인 자기 반성(self-reflection)은 우울증 수준

이 낮을수록 관련이 있었으나 자기 반추

(self-rumination)는 우울증 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이 있음을 밝혔다(Takano & Tanno, 2009).

Rimes와 Watkins(2005)의 연구에서는 우울군과

대조군을 각각 분석적 또는 경험적인 자기 초점

적 반추에 할당하고 자기 가치감의 차이를 평가

하였다. 그 결과, 분석적인 자기 초점적 조건에서

는 자신을 쓸모없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증가했지

만, 경험적 자기 초점적 조건에서는 변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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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기

능이 과일반 기억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

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편 성격 기능(personality functioning)은

DSM-5(APA, 2022)의 성격장애에 대한 대안적

모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이 모델에서는 성격장

애의 핵심 특징으로 성격 기능의 심각도와 병

리적 성격 특질을 제안하였다. 성격 기능은 자

기와 대인관계 기능으로 나뉘며, 자기는 정체성

(identity)과 자기주도성(self-direction), 대인관계

는 공감(empathy)과 친밀감(intimacy)으로 구성된

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한 자기 기능에서 ‘정

체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명확한 경계를 유

지하면서 고유한 존재로 자신을 경험하는 것, 자

존감의 안정성, 자기평가의 정확성, 다양한 정서

경험을 조절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기

주도성’은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장기적 또는 단

기적 목표 추구, 행동의 건설적이고 친사회적인

내적 기준의 활용, 생산적인 자기 성찰 능력을 의

미한다(APA, 2022). Bender, Morey와 Skodol

(2014)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관

련된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대표

적인 측정 도구들을 개관하였다. 다양한 도구들

중 사회인지와 대상관계 척도-일반 평정법(The

Social Cognition and Object Relations Scale-

Global rating method: SCORS-G)은 정신병리의

수준과 유형을 변별하는 것과 치료 연구에 있어

폭넓은 임상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SCORS-G

에서 평정하는 여덟 가지 차원은 인간 표상의 복

합성(Complexity of Representations of People:

COM), 표상의 정동 특성(Affective Quality of

Representations: AFF), 관계를 향한 정서 투자

(Emotional Investment in Relationships: EIR), 가

치와 도덕 기준을 향한 정서 투자(Emotional

Investment in Values and Moral Standards:

EIM), 사회적 인과성의 이해(Understanding of

Social Causality: SC), 공격 충동의 경험과 관리

(Experience and Management of Aggressive

Impulses: AGG), 자존감(Self-Esteem: SE), 자기

정체성과 일관성(Identity and Coherence of Self:

ICS)으로 이 여덟 가지 차원은 인지, 정동, 자기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Siefert et al., 2018; Stein & Slavin-Mulford,

2018/2021). SCORS-G는 표준적인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제공하는 자기 및 대인관계 정보를 사용

하여 성격 기능의 수준을 포함하여 심리사회적

기능의 다양한 유형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예측하

는 것으로 입증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 기능에 대한 다면적 수준의 설명을

포함하는 DSM-5용 척도 개발의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

로 SCORS-G의 요인 중 자존감(SE)과 자기 정체

성 및 일관성(ICS)을 활용하였다.

최근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성격 기능은 우

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empien et

al., 2017; Huber, Zimmermann, & Klug, 2017;

Huprich, Porcerelli, Binienda, Karana, & Kamoo,

2007). 자기조절 모델에 따르면, 우울증이 자기 정

체성의 혼란, 동기 저하, 탈관여, 반추, 침습적 기

억과 수동적인 삶의 목표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Barton et al., 202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

기 존중감이 안정적일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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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회복하였고 치료 과정 동안 증상의 심각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berl et al., 2018).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자기 기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울에 대한 취

약성 요인으로 알려진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자서전적 기억을 구체적으로 회상하지 못하는 것

과 관련이 있는 과일반 기억을 거쳐 우울 증상으

로 이어지는 모형을 검증하고 과일반 기억과 우

울 증상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 기능의 조절효과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과일반 기억,

우울 증상은 정적 상관, 자기 기능과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과일반 기억 및 우울 증상은 부적 상

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과일반 기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자기 기능은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가설 2’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에서 과일

반 기억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자기 기능의 조

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방 법

측정 도구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Revised: K-CESD-R).

Radloff 등(1977)이 우울 증상의 평가를 위해 개

발한 CES-D는, Eaton, Smith, Ybarra, Muntaner

와 Tien(2004)이 DSM-IV에 따른 2주 이상의 주

요우울삽화 증상을 새롭게 반영하여 CESD-R로

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이산 등(2016)이 번안하고

표준화하여 K-CESD-R을 개발했다.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0-4점) 방식

으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지이다. 절단점

(cut-off)은 13점이며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8이었고, 본 연구에

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인지양식 질문지(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CSQ). Peterson 등(1982)이 개

발한 귀인양식 질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ASQ)를 Abramson과 Metalsky

(1986)이 수정한 것으로 ASQ에서 측정하는 내외

성(internality), 안정성(stability), 전반성(globality)

과 더불어 CSQ에서는 결과(consequences)와 자

기 가치(self-worth)를 추가하여 절망감 이론에

맞게 구성한 질문지이다. 인지양식 질문지는 절망

감 이론에서 인지 취약성 요인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원인 추론, 결과, 자기 가치)를 자기보고식으

로 측정한다(Haeffel et al., 2008). 문항마다 가상

적인 사건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

생하게 상상하도록 하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쓰도록 한다. 다음으로

내외성, 전반성, 안정성, 결과, 자기 가치와 관련된

문항을 작성한 원인에 따라 7점 Likert 척도(1-7

점) 방식으로 응답한다. 문항은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문항마다 하위 문항이 6개로 총 7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인 추론 점수는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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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안정성 차원의 평균 점수로 구성되고, 원인

추론, 결과, 자기 가치 점수를 모두 합하여 문항

수로 나눠 산출한 점수가 최종적인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점수가 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 생

성적 추론 양식을 사용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을 많이 사

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이 높을수록 과거와 미래의 주요우울 삽화의 발

생률이 높고 부정적 생활 사건 경험 후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유정헌과

현명호(2010)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서전적 기억 검사(Autobiographical

Memory Test: AMT). Williams와 Broadbent

(1986)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검사로 긍정

적인 단어 5가지(happy, surprised, interested,

successful, safe)와 부정적인 단어 5가지(clumsy,

angry, sorry, hurt, lonely)를 단서 단어(cue

word)로 제시하고, 각 단어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

을 60초 안에 구체적으로 회상하도록 지시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Williams와 Broadbent

(1986)가 사용한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단서 단어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그

대로 사용하였고 각 단어는 무작위로 제시되었으

며 단서 단어에 해당하는 자기와 관련한 구체적

인 기억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선행연구

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고 하루 이

내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시간,

장소, 하루 이내라는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

지 못할 경우, 과일반 기억으로 평정하였고, 조건

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구체적인 기억으로 평정

하였다. 검사를 진행하기 전 예시를 들어 구체적

인 기억과 구체적이지 않은 기억의 정의를 설명

하였다. 모든 응답은 동의를 구하고 녹음한 뒤 검

사가 마친 후 다시 기록되었다. 충분한 시간이 주

어진 후에도 회상의 어려움을 보일 경우, 누락

(omission)으로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검사와의 차이점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이다. 이민재, 박기환(2021)은 Williams와 교신을

통해 응답자의 자유로운 보고와 실험자가 촉진하

지 않는 상황이 좋겠다는 조언을 얻었다. 특히 시

간제한을 두면 정신운동지체의 일환일 수 있는

느린 발화 속도가 기억의 구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

고 자유로운 발화를 유도하였다. 또 회상 시기를

만 18세 이전(대학교 입학 이전)의 기억으로 한정

하였다. 이는 Mackinger, Loschin와 Leibetseder

(2000)가 제안한 것으로 가장 최근 기억들은 자서

전적 기억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최근 사

건에 대한 기억은 오래된 사건을 회상할 때와 탐

색 전략이 다르다는 점과 나이 어릴수록 최근 기

억을 더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연령

을 제한하였다. 채점은 참가자가 보고한 기억 내

용 중 시간 및 장소가 분명하고 하루 이내에 있

었던 기억일 경우 구체적인 기억으로 평정하였고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

우, 과일반 기억으로 평정하였다. 10개의 형용사

단어가 제시되었고 그 중 과일반 기억의 수를 전

체 단어 수로 나눈 값을 과일반 기억 점수로 사

용하였다. 임상 심리 수련생 2인이 각자 독립적으

로 평정하였고 점수 간 불일치가 있으면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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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평균을 최종값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AMT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인 것으

로 나타났다.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주제통각검사는 Murray(1943)가 개발한

것으로 일련의 도판을 보여주고 각각에 대해서

가능한 한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도록 지시한다.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어지도록 권

하며,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

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Stein 등

(2014)이 제안한 SCORS-G 평정에 주로 쓰이는 7

가지 도판을 사용하였다(도판 1, 2, 3BM, 4,

13MF, 12M, 14).

사회인지와 대상관계 척도-일반 평정법(The

Social Cognition and Object Relations

Scale-Global rating method: SCORS-G).

SCORS-G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자료에 활용

가능한 임상가 평정 체계이다. SCORS-G는 여덟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이야기 자료를 7점 Likert

방식으로 평정하며 개인의 인지, 정동-관계, 자기

와 관련한 성격 기능을 평가한다. 점수가 낮을수

록 자기와 대인관계 기능이 병리적임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TAT를 활용

하였다(Stein & Slavin-Mulford, 2018/2021). 훈련

과정을 거친 임상 심리 수련생 2인이 독립적으로

평정한 후, 각각 다른 임상 심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두 평정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종환, 임종민, 장문선(2018)이 진행한 타당화 연구

에서 SE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

고 IC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본 연구의 SCORS-G 신뢰도 계수는 표 1에 제시

하였다.

차원 M SD ICC(1) ICC(2,2) α

SE 3.79 .36 .90 .94 .95

ICS 4.74 .34 .87 .93 .93

주. N=98; 686 TAT narratives. ICC=급내상관계수(Intracl
ass Correlation Coefficient); (1)=Model 1, one-way rand

om effect; (2,2)=Model 2, 2 raters, Spearman-Brown cor

relation for two-way random effect(absolute agreemen

t). SE=자존감(Self-Esteem), ICS=자기 정체성과 일관성(I

dentity and Coherence of Self)

표 1. SCORS-G의 평정자 간 신뢰도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2021-0077)을 받은 후 적법한 규정에 준하여 진

행되었다. 필요한 참가자 선정을 위해 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1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에 응답

한 사람 중 자서전적 기억 검사와 주제통각검사

에 참여한 9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참가자 중 남성은 26명(27%), 여성은 72명

(7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59세(SD=2.47)이

었다. 검사의 진행은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역균형화 한 후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AMT는 단

서 단어의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카드를 섞

어 무작위로 제시하였고 평균적으로 15∽20분 정

도 소요되었다. TAT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고하되, 등장인물의 생각이

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도록 지시하였

다. TAT는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가자 당 검사를 모두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40～50분이었다. AMT와 TAT는 기록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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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 후 녹음되었고 연구

가 끝난 후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0과 Hayes가 개발한 PROCESS

macro for SPSS v4.0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 증상,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과일반 기억, 자기 기능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우

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과일

반 기억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확인을 위해 표본 수 5,000개 재추출을

통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

였다. 또한,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자

기 기능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

다.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Aiken 등(1991)이 제시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

시하여 조절변인의 특정값(평균값을 기준으로

±1SD)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과 과일반 기억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 기능에 따라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이용한 조절된 매

개효과를 실시하였다.

결 과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 생성

적 추론 양식은 과일반 기억 및 우울 증상과 중

간 크기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

일반 기억도 우울 증상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

을 보였다. 반면, 자기 기능은 우울 증상과 중간

정도의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1 2 3 4

1. 우울 증상 -

2.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54** -

3. 과일반 기억 .42** .41** -

4. 자기 기능 -.54** -.45** -.36** -

M 15.6 4.06 0.44 4.26

SD 14.5 0.88 0.20 0.30

주. N=98, **p<.01.

표 2. 측정 변인들 간 상관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

에서 과일반 기억의 매개효과 분석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

에서, 과일반 기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한지 분석하였고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였다. 먼저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

간의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β=.54, p<.001.

이는 부정적인 추론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높

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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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은 과일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β=.41, p<.001.

이는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개

인은 자서전적 기억을 구체적으로 회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독립변수인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을 통제하고도 매개변수인 과일

반 기억이 우울 증상을 설명하는지 확인한 결과,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을 통제한 후에도 과일반

기억은 여전히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β=.24, p<.01. 이러한 결과는 자서전적

기억이 비구체적인 개인은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

개변수인 과일반 기억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태에

서도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은 우울 증상을 유의

하게 설명함을 확인하였다, β=.44, p<.001.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하였으므로 매개변수인 과일반 기

억은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모

형의 간접효과 계수는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은 0.3213, 상한값은

3.2917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과일반 기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자기

기능의 조절효과 분석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자기 기능

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 독립변인인 과일반 기억과 조절

변인인 자기 기능을 동시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

상호 작용항을 추가하여 우울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본 결과를 표 4와 그림 1을 통해

제시하였다. 자기 기능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확

인하였으므로,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기능

은 -1SD, 평균 조건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

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회귀선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SD 수준에서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였으므로 단순회귀선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기능

이 낮은 수준이거나 평균 수준일 때는 과일반 기

억이 여전히 우울 증상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자기 기능이 높은 수준일 때는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β R2 F

우울 증상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8.96 .54*** .29 39.36***

과일반 기억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0.09 .41*** .17 19.61***

우울 증상

과일반 기억 17.94 .24**

.34 24.20***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7.34 .44***

주. N=98,
**p<.01, ***p<.001.

표 3. 과일반 기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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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알 수 있다.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과일반 기억을 매개하

여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 기능

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먼저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과일반 기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09, p<.001, 자기 기능

은 우울 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15.11, p<.001. 마찬가지로 과일반 기

억과 우울 증상의 상호 작용 효과는 우울 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74.55,

p<.01. 이에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고 이들 간의 관

계를 그림 2로 나타내었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6.74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

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 기능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예측변인 B β R2 ΔR2

1
과일반 기억 19.56 .26**

.35 .35
자기 기능 -21.68 -.45***

2

과일반 기억 22.72 .30***

.41 .06

자기 기능 -19.92 -.41***

과일반 기억

x

자기 기능

-78.56 -.25**

주. N=98,
**p<.01, ***p<.001

표 4. 우울증상에 대한 자기 기능의 조절효과

자기 기능 수준 Effect Boot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SD 46.40 10.88 4.26*** 24.7910 67.9965

Mean 22.72 6.50 3.50*** 9.8169 35.6167

+1SD -0.96 9.29 -0.10 -19.4099 17.4896

주.
***p<.001

표 5.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자기 기능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그림 1. 과일반 기억(과일반 기억)과 자기 기능의

조절효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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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기 기능의 특정값에 따른 간접효

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자기 기능이 -1SD, 평균 수준에

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SD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기능이 높아질수록 우울 생성

적 추론 양식에서 과일반 기억을 거쳐 우울 증상

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우울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

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울

증상과 관련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과일반 기억

을 매개하여 우울 증상에 이르는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그리고 과일반 기억과 자기 기능이 상

호작용하여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조절

매개변수모형(종속변수: 과일반 기억)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상수 -0.37 0.08 -4.33*** -0.5354 -0.1988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0.09 0.02 4.43*** 0.0499 0.1310

조절변수모형(종속변수: 우울 증상)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상수 -6.57 6.02 -1.09 -18.5215 5.3865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5.09 1.46 3.49*** 2.1956 7.9919

과일반 기억 15.83 6.45 2.45* 3.0232 28.6433

자기 기능 -15.11 4.15 -3.64*** -23.3422 -6.8729

과일반 기억 x 자기 기능 -74.55 24.35 -3.06** -122.9135 -26.1928

조절된 매개 지수
조건부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6.74 3.50 -15.3862 -1.9002

주. N=98,
*p<.05, **p<.01, ***p<.001

표 6.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과일반 기억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 기능의 조절된 매개효과

자기 기능 수준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l Boot ULCl

-1SD 38.30 10.54 17.3660 59.2406

Mean 15.83 6.45 3.0232 28.6433

+1SD -6.64 8.93 -24.3773 11.1036

주. Boot LLCl: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l: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표 7. 자기 기능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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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모형을 통합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과일반

기억을 보이게 되고 이는 높은 우울 증상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자기 기능이 과일

반 기억과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을 낮출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과일반 기억을 거쳐 우울 증상으로 이어

지는 모형이 자기 기능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우울 증상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변인 간의 관련

성은 일찍이 Abramson 등(1989)의 절망감 이론에

서 증명되어 왔다. 절망감 이론에서는 부정적 추

론 양식이 부정적 생활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

울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특히 Haeffel 등(2008)은 인지 취약성이 부정적 생

활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을 만들어내며 이는 절망감 발달에 기여하고 결

국 우울증의 충분한 원인이 됨을 검증하였다. 국

내에서도 유정헌, 현명호(2011)의 연구에서도 3개

월 동안 실시한 종단연구에서 부정적 생활 사건

은 우울증과 불안을 모두 예측하였으나, 우울 생

성적 추론 양식과 부정적 생활 사건의 상호작용

은 절망감 우울증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망감 이론은 기존의 귀인 이론과 다르게

자기 가치에 대한 부정적 추론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부정적 생활 사건이 발생했다

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가치, 능력, 성격, 바람직함

등을 추론하는 것이다. 절망감 이론은 Beck의 인

지 이론과 유사한 점이 다수 있어 우울증을 설명

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다(Pössel

& Smith, 2020).

둘째,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과일반 기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일반 기억이 우울 증상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

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7.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 과일반 기억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 기능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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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과거 기억을 구체적

으로 회상하지 못하고 범주적 수준(categorical

level)에서 모호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의 주된 특징인 회피, 반추,

집행 기능의 손상 등은 과일반 기억의 기제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Fisk, Ellis, &

Reynolds, 2019; Sumner, 2012; Williams, 2006).

이러한 과일반 기억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개

입은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울 증상의 경감에 있어 과일반

기억을 다루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

다(Raes, Williams, & Hermans, 2009). Broxon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절망감이 증가함에 따

라 과일반 기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Williams(2006)는 과일반 기억이 높은 개인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이 담긴 광범위한 기억에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정적 사고 패

턴에 도전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일반적 기억

(generic memory)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았다.

Broxon(2018)은 이를 근거로 절망감을 겪는 개인

은 특히 우울 삽화에 도전할 때 필수적인 내용물

이 부족한 비구체적인 기억을 발생시키는 순환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은 절망감과 관련이 있

으므로(Abramson et al., 1989)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과일반 기억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절망감을 겪는 개인은

현재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을 추론할 때도 과거

자신과 관련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

므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똑같은 추론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 우울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자

기 기능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조절된 매개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기능 수

준이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는 여전히 과일반 기

억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 기능이 높은 수준인 경우,

과일반 기억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기능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기억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

호한 수준에 머무를지라도 우울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정적인 해

석 양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ramson et al.,

1989).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개개의 사

건을 특별하게 경험하지 않고 일반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누적되면 자신과 관련한 과거 경험

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과일반 기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연속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자

기 기능이 낮은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

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것이고 자기 정체성이 안

정적이지 못할 것이며 이는 우울 증상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반면 자기 기능이 높은 경우에는 자

신과 관련 있는 과거 경험을 현재와 적절히 통합

하여 긍정적인 자존감과 안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녕을 유지할 것이다. 또 자서

전적 기억의 기능 중에는 정체성, 사회성, 목표

지향성 등이 있는데(Harris, Rasmussen &

Berntsen, 2014) 자서전적 기억을 구체적으로 회

상하지 못하는 개인은 이 세 가지 기능이 부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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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이때 자기 기능에서 발달적 성취

를 잘 이뤄온 개인의 경우에는 자서전적 기억이

명료하지 않더라도 우울 증상으로 가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기 기능의

증진이 과일반 기억의 매개효과를 조절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Bulteau 등(2023)에 따르면, 우

울장애에서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중요하며 자서

전적 기억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

다.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자기 정체성이 불안정

하며 자기를 정의하는 방식이 부정적이어서 심리

적 유연성이 부족하고 주관적인 정체성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시키지 못하여 결국 부정적인

쪽으로 편향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Sowislo와

Orth(2013)는 낮은 자기존중감은 우울을 예측함을

밝혔다. Lee-Flynn 등(2011)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

지만,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것은 자존감이 낮

더라도 완충 역할을 해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Mullin과 Hilsenroth (2014)는 환자의 자기 기

능이 낮을수록 치료자들이 환자가 회피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높이는 것에 더욱 초

점을 맞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자기 기능의 조절효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과일반 기

억이 부정적 추론 양식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혀 Davis(2017)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avis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에

서 결과 추론과 자기 추론이 빠진 개념을 사용하

였고 이는 과일반 기억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 추론

과 자기 추론을 포함하였고 그 결과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높을수록 과일반 기억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그간 역기능적 태도, 부정적 신념과

같은 우울증을 설명하는 인지 이론들이 과일반

기억과 관련 있음을 밝혀왔던 선행연구들과 일치

하게 본 연구에서도 인지 이론 중 하나인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도 과일반 기억 및 우울과 관계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우울 증상에 대한 개입에 있어 자기 기능

변화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James 등(1890)은 인간 기억은 자기(self)의 주요

한 구성 요소라고 하였다. 자서전적 기억은 목표

활동을 위한 경험에 가까운 감각 및 지각적 기록,

보다 추상화되고 개념적으로 풍부한 개념 및 기

억에 저장된 지식의 장기 저장소로서 자기 일관

성 및 일치성, 자기상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nway et al., 2004). 따라서 과일반

기억 경향성이 높은 개인은 자기 발달이 다른 사

람들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자기

발달을 이룬 사람들에 비해 우울 증상을 더 쉽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메타

연구에 따르면 기억 구체성을 증진시키는 개입인

MEST의 효과는 일시적임을 확인하였는데(Barry,

Sze, & Raes, 2019), 이는 기억을 구체적으로 변

화시키는 개입과 더불어 다른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Pepping 등(2013)에 따르

면, 경로분석을 통해 마음챙김(mindfulness)과 관

련 있는 4가지 측면인 비반응성(non-reactivity),

알아차림(awareness), 명명(labeling), 비판단(non-

judging)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도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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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마음챙김 개입이 현재 상태의 자존감을

증진시킴을 밝혔다. 따라서 마음챙김 기반 개입이

우울 증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학자들은 과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처

리(narrative processing)와 자전적 추론

(autobiographical reasoning)의 상호작용이 정체

성 발달에 중요하다고 보았다(Bluck &

Habermas, 2001; McAdams & McLean, 2013;

Singer & Bluck, 2001). 이야기 처리는 생생한 이

미지, 순차적인 플롯, 등장인물 그리고 뚜렷한 목

표를 사용하는 사고 단위를 형성하는 경향을 일

컫는 것으로 이는 정보를 조직하는 뚜렷한 사고

방식이다.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 처리는

간단한 일화 수준에서 완전히 발달된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구체적인 개인적 기억은 삶의 특

정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

는 한 개인의 주요한 가치와 신념의 표현을 돕는

다. 자전적 추론은 반복적인 고찰을 통해 기억 사

이의 주제적, 해석적 연결고리를 점진적으로 구축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의

인생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함

으로써 서로 간의 연결성 및 주제를 발달해가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야기 처리 및 자전적 추론

을 기반으로 하는 개입이 자기 정체성 증진에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자서전적 기억

이 개인의 자기감 및 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우울 증상의 치료에서 그동안 인

지행동치료적 개입과 마음챙김 기반 개입의 중요

성이 강조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기 기능의

향상도 중요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참가

자 표본과 관련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경북

대학교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연구대상의 70%가 여대생이었다. 따라서 연

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과 성별에 일반화하는 것

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연구에서

는 다양한 연령 및 성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한계점은 G*power 3.1

program을 활용하여 산출한 최소 표본 수는 를

통해 산출한 정적 표본 수는 119명이었으나, 본

연구는 98명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검증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1종 오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참가

자 수를 확보하여 1종 오류율을 낮출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표본과 관련한 마지막 제한점

은 연구 참가자들이 모두 비임상군이었다는 점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임상군에

도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

서는 임상군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과일반 기억은 인지 기

능, 특히 집행 통제(executive control)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William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인지기능검사를 측정하지

않았다. CaR-FA-X 모델에서 제안한 반추와 회피

보다 우울 생성적 추론 양식이 과일반 기억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 통제는 연

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결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험연구가 아

니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 생

성적 추론 양식을 사용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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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과일반 기

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자기 기

능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개입을 통해 과일반 기

억을 경험하는 개인의 우울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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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overgeneral memory in the connection

between depressogenic inferential styles and depressive symptoms.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explore whether self functioning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general memory and

depressive symptoms, and to test the effect of moderated mediation. A total of 188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the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CSQ)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Revised(K-CESD-R). From the 98 participants who

agreed to take part, the the Autobiographical Memory Test(AMT) and the SCORS-G

assessment, which utilized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TAT), wer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memory overgenerality and self functionings. The findings reveal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igher levels of depressogenic inferential styles and overgeneral memory, which in turn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depressive symptoms. Moreover, it was found that self

functionings moderated mediating effec, whereby the pathway linking depressogenic inferential

styles to depressive symptoms through overgeneral was significant, except in the high self

functionings condition. These results are noteworthy as they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self

functioning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general memory and depressive symptoms.

Keywords: Overgeneral Memory, Depressogenic Inferential Styles, Self Functionings,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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